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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은 1,000페이지가 기본! 베고 눕기가 적당하고, 비상시 방어용으로도 좋다. 하지만 압도적인 

페이지 수 때문에 선뜻 손이 가지 않는 ‘벽돌책’! 집순이, 집돌이, 코로나로 강제 집콕 중인 분들에게 권해본다. 

완독 후 해냈다는 성취감, 두꺼웠던 페이지 수만큼 다양한 식견과 견문이 넓혀지는 경험을 해보시길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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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콕족을 위한 

‘벽돌책 깨기’ 프로젝트

무엇을 인간이라 할 것인가_사피엔스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생각의 반란_
생각에 관한 생각

인류의 운명을 바꾼 무기, 병균, 금속_총, 균, 쇠

저자 유발 하라리   출판사  김영사   페이지  636p

저자 대니얼 카너먼   출판사  김영사   페이지  728p

저자 재래드 다이아몬드   출판사  문학사상사   페이지  752p

#1 #3

#2

인간이란 무엇인가? 선사시대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 없던 인간이 지금

의 문명을 이루고 사회 경제를 발전시키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책. 인지

혁명, 농업혁명, 인류의 통찰, 과학혁명 등 4개의 주제로 나누어져 방대한 

인류발전을 다루고 있다. 저자는 앞으로 몇십 년 지나지 않아, 유전공학과 

생명공학 기술 덕분에 인간의 생리기능, 면역계, 수명뿐 아니라 지적, 정

서적 능력까지 크게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. 이 책을 통

해 인류가 멸종할 것인지, 더 나은 진보를 이룩할 것인지, 어떤 것에 방점

을 두고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한다. 

책 속 한 줄

“산업혁명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의 혁명이었다.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

너지에는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산업혁명은 되풀이해서 보여주었다. 좀 더 

정확히 말하자면, 유일한 한계는 우리의 무지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.”

내 생각도 내가 어찌 생각하는지 생각해야 하나! 심리학자로는 최초로 노

벨경제학상을 수상한 ‘행동경제학’의 창시자인 대니얼 카너먼의 저서. 이 

책을 읽다 보면 소소한 곱셈 문제에서부터 그림 문제, 도형 문제, 그리고 

어려운 살인 사건에 관련된 복잡한 문제와 대도시 택시 뺑소니 사건 등 수

많은 퀴즈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. 가능하면 하나씩 시간을 들여 풀어보

고 생각해보라.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 퀴즈들은 모두 위대한 사회과학 이

론의 토대가 되는 연구의 시발점이다.

책 속 한 줄

“문제 5: 동전 던지기 도박을 제안받았다. 동전 뒷면이 나오면 100달러를 

잃는다. 동전 앞면이 나오면 150달러를 딴다.

이 도박은 해볼 만한가? 도박을 하겠는가?”

질병과 세균은 문명이 발전하듯 ‘자연선택’을 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

다. 세균은 동물에서 인간으로, 인간에서 인간으로 새로운 숙주를 찾아 이

동하면서 아직까지도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. 책은 여러 가지 질병

을 예시로 들면서 세균이 어떤 질병을 유발하고 어떤 과정으로 소멸해 가

는지,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질병은 어떻게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지 과

정을 서술하고 있다. 세균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하지만, 이 책의 첫 장부터 

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, 세계에 포진된 다양한 문명을 문화 

인류학적 관점, 생물학적 관점, 역사적 관점에서 풀어낸 책이라 할 수 있다. 

책 속 한 줄

“그리하여 인간과 인간의 몸에 기생하는 병원체들은 점점 더 격화되는 진

화적 경쟁관계 속에서 서로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다. 패배의 대가는 어느 

한쪽의 죽음이며 자연선택이 심판을 맡고 있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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